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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람과 자연이 아름다운 도시 시드니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안광호

눈부신 아침햇살에 놀라 일어나 창문을 연다 텅빈 

발코니에 몸집 큰 이름 모를 새 한 마리 날아와 뭔가 

를 쪼다가 인기척에 놀라 청명한 시드니의 하늘로 날 

아오른다. 똘망한 어린아이의 눈처럼 초롱초롱한 이슬 

이 잔디에 매달린 채 눈이 시릴 정도로 청명한 햇살을 

받아 크리스털처럼 반짝거린다. 잠시 눈을 감고 산소 

원액처럼 상쾌한 공기를 힘껏 들이켜본다.

아침 일찍 가이드가 마중 나와있다 제주도가 고향 

이라는 이 친구는 넉살좋은 얼굴에 말주변이 보통이 

아니다. 고향얘기부터 시작해서 톱스타들의 스캔들까 

지 쉴새없이 떠들어대는 이 친구의 얼굴을 보면 오랜 

만에 사람다운 사람을 만난 살가운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오늘은 맨리비치(Manly Beach)와 블루마운틴 

(Blue Mountain)을 보고 저녁에 시드니의 야경을 보 

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잡겠습니다. 가이드의 말을 

들은 체 만체 나는 눈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바깥구경에 열심이다

하늘을 찌를 듯할 소나무사이로 햇살이 자꾸 눈을 

간지럽히고 코끝에는 시원한 바람이 걸려있다 창밖으 

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바다와 해변 그리 

고 이를 즐기려 전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어울려 한폭 

의 커다란 풍경화를 이루고 있다 장관이다

해변으로 내려와 크리스탈처럼 맑은 남국의 아름다 

운 바다에 잠시 넋을 잃는다 마알간 아침 햇살이 수면 

위로 내려앉아 마치 은가루를 흩뿌려 놓은 듯 파도를 

타고 이리저리 널브러진다. 목덜미가 미끈한 대양갈매 

기 몇 마리는 너른 바위 위에서 한가로이 졸고 있고, 

몇 마리는 파도를 탄다 멀리 쪽빛처럼 검푸른 남태평 

양의 물덩이가 해안으로 다가와 바위에 부딪고는 열길 

물오름을 만들더니 이내 하얗게 부서진다

젊은 연인들은 곳곳에 나란히 앉아 사랑의 대화를 

속삭이고 있고 이를 시샘하듯 갈매기들은 이들 사이로 

희롱을 한다 멋쩍게 물러나 하얀백사장에 앉아 바다 

며 파도 그리고 셸리비치(Shelly Beach) 뒤편에 병풍 

처럼 둘러쳐진 절벽을 바라봤다 영화 빠삐용의 마지 

막 장면에서 빠삐용이 자유를 찾아 뛰어내리던 영화 

속의 바로 그 절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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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과 담록의 바다사이로 전 세계에서 온 수 

많은 Surfer들이 파도를 타고 넘실댄다. 자리를 펴고 

누웠다. 읽으려고 가져온 책이 있었으나 베개삼아 머 

리에 받히고 하늘을 보니 모자창 사이로 뜨거운 남국 

의 햇살이 아물아물 작고 기다랗고 보드라운 빛줄기를 

만들어 얼굴을 간지럽힌다.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운 

곳이다.

콜라를 사들고 예전에 친구들과 같이 걸어다녔던 

거리를 맨발로 걸어보며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한다 

반대편에서 덩치가 집채만한 친구들이 걸어온다 아내 

는 무섭다고 내 뒤로 숨는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G'day mate!(좋은 하루되길, 친구!)라 

고 웃으며 인사를 한다. 아내도 놀라 같이 인사를 한 

다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친근 

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한다

맞는 말이다 언제 어디서나 처음보는 낮선 이들에 

게도 오래된 친구처럼 인사를 하고 농담을 건네는 이 

들의 순수한 친근함은 오랜 도시생활에 지친 나에게는 

여름한낮의 청량음료같이 느껴진다.

맨리비치에서 호주전통 요리인 양고기 스테이크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두 번째 행선지인 블루마운틴으로 

향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멀리 보이던 새털 구름이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떠있다 드디어 불루마운틴에 도 

착한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소풍은 사람의 마음을 괜스레 들뜨 

게 하는 요상한 마력을 지녔다. 이는 비단 우리뿐만이 

아닌 듯 싶었다 벽안의 아이들은 신바람이 나서 괜시 

리 소리를 질러대며 이리저리 뛰어 다니고, 나나 집사 

람이나 짐짓 점잖은 척 차분하나 마음속으로 흥이 나 

긴 7살배기 아이들과 매한가지이다 어느새 얼굴에 와 

닿아 귓가에 속삭이는 산바람의 정감 어린 손길이며, 

야트막한 언덕에 모여 앉아 쉴새없이 재잘거리는 어린 

이들의 한가한 정경은 소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 

이리라.

우리는 부쉬 워킹(Bush Walking)을 하기 위해 세 

계에서 가장 가파른 열차로 기네스북에 오른 직벽열차 

를 타고 5, 6백미터 절벽을 미끄러지듯이 깊은 숲속으 

로 빨려 들어갔다

스위스에서 왔다는 젊은 아가씨 관광객들이 소곤소 

곤 얘기하며 즐거워하는 모습도 보기 좋고, 쏜살같이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기차의 스릴감에 소리를 질러대 

는 어린아이들의 함박만하게 동그래진 두 눈들도 날 

짐짓 미소짓게 한다.

나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마음에 천방지축으로 

왔다 갔다 하며 걸었다 나무사이로 빼꼼이 비치는 하 

늘도 보았고 절벽 사이로 쏟아지는 폭포수 앞에 서서 

물보라를 맞으면서 낄낄대며 즐거워하기도 하고 나무 

가지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마치 골목대장처럼 가슴을 

펴고 의기양양하게 걷기도 하면서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 마냥 즐겁게 걸었다

한참을 걷다보니 숨이 턱에 차오고 등허리에서 땀 

이 났다 양편의 커다란 산을 사이에 두고 골짜기사이 

로 흐르는 내가 초록의 그림물감을 풀어놓은 유리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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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선녀탕을 이곳 저곳에 빚어 놓아 무릉도원이 따 

로 없었다 막대기로 숲을 헤쳐 나가다 보면 열대 우림 

특유의 카리카리한 향이 싱그럽다.

고대고사리다 공룡시대부터 있었다는 이 고사리는 

공룡이 사라진 한참 뒤인 지금에도 거대한 잎사귀를 

하늘을 향해 뻗고있고 줄기는 옻나무에 넝쿨지어 흐드 

러져 있다 이 거대한 고대고사리들은 열대우림을 햇 

빛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하여 마치 나로 하여금 영화

쥬라기공원 의 어둡고 신비스러운 열대우림 속에 

서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한다.

한참의 부시 트래킹 후 저 멀리서 보이는 빛이 점점 

커진다 어둠속을 거닐다 만난 이 빛이 눈에 익숙치 않 

아 인상을 찌푸리고 있을 때 그 빛 너머로 천길낭떠리 

지와 함께 세자매 봉이 눈에 들어온다. 세자매봉은 원 

주민 세 자매가 돌이 되어버렸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거대한 봉우리로서 진짜 자매인 듯 세봉우리가 

서로 다정스레 꼭 붙어있다.

세자매봉을 비롯한 수십개의 봉우리들이 마치 병풍 

처럼 우리를 둘러싸 하나의 거대한 분지를 이루고 있 

었는데 그 분지까지의 깊이가 어림잡아 500m는 될 듯 

싶다 가이드가 말하기를 저 아래끝 분지에 공룡의 머 

리가 불쑥 불쑥 솟아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란다 참 장관이다

호주의 아름다운 명산을 뒤로하고 나와보니 어느덧 

땅거미가 거뭇거뭇 지고 있다. 피곤한 하루일정탓에 

차안에서 졸고 있던 나의 눈에 언뜻비친 것은 그 유명 

하다는 시드니의 야경이다 유람선을 타고 내 눈앞에 

펼쳐진 시드니의 마천루는 그 유명한 오페라하우스와 

어울려 한폭의 엽서사진같은 장관을 연출해낸다.

내 뒤로 보이는 거대한 하버 브릿지(Habour Bridge) 

아래로 수많은 Ferry 들이 파도를 헤치며 지나가고 있 

다. 믿어지지 않는 이 아름다운 장면에 취해 있을 때 

가이드가 옆에서 말을 건넨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마지막 날을 다 

보냈네요 그렇다 오늘이 시드니에서의 마지막 밤이 

다 4년만에 다시 찾아온 시드니는 언제나 그랬듯 자 

신을 찾은 여행자에게 아쉬움과 그리움을 준다 벌써 

부터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시드니가 가슴 

에 사무치게 그리워진다. 아마 오늘밤은 아마 잠을 못 

이룰 것 같다.

잘 있거라.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릿지, 마천루 블루 

마운틴 Foster 맥주 아름다운 사람들 코알라, 캥거 

루 아름다운 해변, 맑은공기, 기타 등등 나중에 또 볼 

때까지 제발 변하지 말거라.

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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